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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2013년 일본 서점기업 CCC가 다케오시립도서관의 지정관리자로서 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수탁하였다. 

관내에 상업시설을 병설하고 독자적인 분류체계를 사용하는 등 도서관 운영 및 공간구성을 종래의 공공도서관과 

달리 하고, 재개관 첫 해 기존의 약 3.7배에 달하는 방문이용자를 동원하면서 일본과 국내 언론의 화제를 

모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케오시립도서관에 대하여 문헌조사, 신문기사 내용분석, 인터뷰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서점기업이 공공도서관을 위탁운영하게 된 배경과 언론이 어떠한 관점에서 다케오시립도서관을 논하고 있는지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신문기사들은 소도시 주민에게 도서관을 매개로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한 점, 

방문자가 증가한 점, 지역경제 효과가 발생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나, 운영적자가 계속되고 장서구입과정

에 문제가 발생한 점은 한계로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ABSTRACT

In 2013, the Japanese bookstore company CCC entrusted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library as the designated administrator of Takeo City Library. The library has a commercial 

facility in the hall and uses its own classification system. It was reported the number of visiting 

users was increased as 3.7 times in the first year of the reopening and it has attracted the attention 

of the public.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background, current status and 

oper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Takeo City Library by conducting the literature review, content 

analysis of newspaper articles and interview survey on the library. As a result of the research, 

newspaper articles positively assessed the fact that the library provided a ‘multicultural space’ 

to small city residents, increased visitors, and local economic effects, but pointed out that the 

operating deficit continued, and the problem occurred in the selection of col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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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과 방법

최근 국내에서는 일본 사가현(佐賀県)에 위

치한 다케오시도서관․역사자료관(武雄市図

書館․歴史資料館, 이하 다케오시립도서관)

이 화제가 되었다. 다케오시립도서관은 츠타야

서점(蔦屋書店)과 도서․DVD대여점 츠타야

(TSUTAYA)를 경영하는 컬쳐컨비니언스그

룹(カルチュア․コンビニエンス․クラブ, 

이하 CCC)이 2013년부터 관리․운영하는 공공

도서관이다. 연중무휴 오전 9시에서 오후 9시까

지의 개관시간, 4m 높이의 서가, 책․DVD․문

구류와 생활용품 판매, 관내 스타벅스 병설 등

으로 연일 언론에 보도되었다. 더욱이 인구 약 

5만 명의 작은 온천도시에 리뉴얼 재개관 첫 해 

약 92만 명의 이용자를 동원하면서 우리나라에

서도 큰 화제를 모아, 여러 단체에서 시찰을 가

기도 하였으며(매경이코노미 2015.8.17), 2017

년 한 기업은 쇼핑몰에 ‘도서관’을 열며 다케오

시립도서관을 모델로 삼았다고 밝히기도 하였

다(서울신문 2017.6.20).

다케오시립도서관을 서점기업 CCC가 위탁하

게 된 배경에는 지정관리자제도(指定管理者制

度)가 있다. 지정관리자제도는 2003년 9월 일본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공

공시설의 관리운영 수탁자를 기존의 지자체출자

법인, 공공단체, 공공적 단체 외에 민간사업자까

지 확대한 제도이다. 공공도서관에는 2004년 처

음 도입되었고, 2016년 현재 일본 공공도서관의 

약 14.1%인 469개관이 이 제도 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약 77.8%(65개관)를 민간기업이 

수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JLA 2016). 

다케오시가 도서관 운영 경험이 전무한 서점

기업 CCC를 지정관리자로 선택한 이유에 대하

여 당시 다케오시 시장은 일차적으로는 민간위

탁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

시키며, 더 나아가 소도시에 도서관을 매개로 

방문자를 증가시킴으로써 인구유입과 지역사

회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PRESIDENT Online 2014.5.26). 그

러나 서점기업이 비용절감과 영리추구에 치중

할 경우, 도서관 경영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고 

서비스 질이 저하 될 수 있다고 일본 도서관계

는 지적하였다(JLA 2012; 図書館友の会全

国連絡会 2013; 図書館問題研究会 20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케오시립도서관에 대

하여 문헌조사, 신문기사 내용분석, 인터뷰조사

를 수행하였다. 내용분석을 통해서는 우리나라

에서 다케오시립도서관의 어떠한 점에 주목하

여 이처럼 화제가 되었는지를 조사하였고, 일본

과 우리나라 두 나라의 신문기사를 비교분석함

으로써 각각 어떠한 관점에서 다케오시립도서

관을 논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고, 문헌조사와 

인터뷰조사로는 실제현황을 파악하였다. 

신문기사 내용분석은 일본 신문기사 119건, 

우리나라 신문기사 116건을 수집하여 질적 연

구 지원 소프트웨어 NVivo(ver. 12)를 통하여 

각각 414개, 333개의 노드를 지정한 다음 코딩

맵을 바탕으로 유사한 노드끼리 상위 범주화하

는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인터뷰 조사는 2018

년 2월 25일 현 다케오시립도서관 관장과 메일 

및 전화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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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선행연구 

지정관리자제도에 대한 일본의 최근 선행연

구로는 2004년 최초로 동 제도가 공공도서관에 

도입된 이후 지난 약 10년간의 실태를 조사하

고 평가한 연구들이 있다. 桑原芳哉(2015)는 

공공도서관에 지정관리자제도를 도입하는 목

적에 대하여 관련 법률, 지자체의 입장, 도서관

의 역할을 고찰한 후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

과’, ‘민간사업자의 활력을 활용한 주민서비스

의 향상’, ‘관리주체 선정절차의 투명화’가 목적

임을 밝혔고, 기간(통상 5년)이 만료된 후 사업

의 계속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 마련과 직원의 

노동조건 개선을 앞으로의 과제로 보았다. 桑

原芳哉(2016)는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일본 

전국 도서관을 대상으로 지정관리자제도 도입 

실태조사와 10년간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

과, 2011년 이후 새로이 지정관리자제도를 도입

한 지자체는 이전보다 감소하였으며 민간기업

이 관리운영의 주체인 경우가 전체의 75%로 높

은 점이 다른 사회교육시설과 비교하였을 때 두

드러지는 특징이라고 하였다. 手嶋孝典(2016)

는 지정관리자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논하였는

데, 탑다운 형태로 운영주체가 정해지기 쉬운 

점, 정보공개청구와 주민감사청구가 어려워지

는 점, 도서관 운영만으로는 이익을 창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정관리자는 주변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려고 하는 점, 행정거버넌스가 정상

적으로 기능하기 어려운 점 등을 지적하였다. 

우리나라의 일본 공공도서관 위탁 및 지정관

리자제도를 다룬 선행연구는 주로 2000년대 초

에 이루어졌다. 김영귀(2003)는 1970년대 이후 

일본 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 특징과 사서직의 

변화에 대하여 총 16개의 도서관 사례를 들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00년대 이후 점차 대

민봉사업무까지 민간위탁의 범위가 확대되었

으며, 정규 사서직이 감소되었음을 도쿄 23구

의 비정규직 확대 도입 실태를 토대로 밝혔다. 

곽동철(2004)은 이용자들은 정부, 자치단체, 사

서가 제시하는 민간위탁 논리에 반드시 긍정적

이지는 않았으며 충분한 고려와 사전준비가 전

제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2007년 연구

에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민간위탁 관련 정책과 

수탁과정을 조사하였는데 이용자들이 위탁경영

과 직영도서관의 차이를 크게 느끼지 않으며 도

서관의 설비 및 환경개선에 위탁경영 도서관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으나, 고용불안, 서비스 질

적 수준 저하 등의 문제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민간부문이 정부부문보다 정보, 자원, 문제해결

의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해서는 윤희

윤(2008)은 비용절감, 서비스제고, 행정개혁과 

감량경형 등 세 개의 측면에서 효과와 쟁점을 분

석하였다. 그 결과, 모든 측면에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직영이 타당하며 위탁

이 불가피한 경우 사명감과 전문지식이 축적된 

비영리법인이나 도서관 전문단체가 수탁하여야 

공공성과 전문성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다고 논

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2008)는 우리나라와 일

본, 미국의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사례를 조사하

였고 민간위탁 도서관 평가기준(계획, 예산, 교

양․문화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수탁기관 평가 

기준(전문성, 재정건정성, 도덕성)을 제도개선방

안으로 제시하였다. 김선애(2012)는 민간위탁이 

기대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를 수탁자 선정 

실패 때문으로 보고, 지자체 세 곳의 수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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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평가기준안을 분석하여 ‘수탁기관의 적

격성’, ‘사업수행능력’, ‘운영계획서’, ‘지역사회 내 

공공성 확보’, ‘기타’ 등 다섯 가지 항목을 제시하

였다. 최윤희, 김기영(2015)은 공공정책옹호연합

모형을 적용하여 도서관의 직영전환 정책형성과

정을 분석함으로써 정책참여자들은 외적인 변수

와 외부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기본 핵심 신

념을 공유하는 경우 정책 지향 학습을 통해 부차

적 신념은 변화될 수 있음을 밝혔다.

2. 일본 지정관리자제도와 공공도서관

2.1 지정관리자제도

지정관리자제도(指定管理者制度)는 2003년 

9월 지방자치법(昭和22년 4월 17일 법률 제67

호) 일부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이다. 1990년

대에 고이즈미(小泉)내각이 ‘민간이 할 수 있

는 일은 가능한 민간에 위탁한다’고 발표하며 

‘관(官)에서 민(民)으로’를 기치로 민영화를 진

행한 것이 도입의 배경이며, 취지는 다양화하

는 주민들의 요구에 보다 효과적,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주민복지의 증진이 목적인 

공공시설에 민간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노하

우를 활용함으로써 주민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

모하고 비용을 절감하여, 시설설치목적을 효과

적으로 달성하고자 하였다(총무성 2010).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244조의2 제3항은 ‘보

통지방공공단체는 공공시설의 설치목적을 효과

적으로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로

서 당해 보통지방공공단체가 지정하는 자(이하 

제244조의 4에 의거 ‘지정관리자’라고 함)에게 

당해 공공시설의 관리를 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개정 전 관리위탁제도에서 ‘지방자치

단체가 출자한 법인, 공공단체, 공공적단체가 공

법상 계약의 관계에 따라 시설의 권리, 권한, 책

임을 수탁한다’고 명시한 것과 비교하면 지정관

리자제도에서는 수탁 주체의 범위를 ‘법인 또는 

기타단체로’ 정하는 것 외에 제한을 두지 않아 

비영리단체와 민간기업도 수탁 할 수 있게 한 것

이 차이이다. 또한 지정관리자제도는 일종의 행

정처분으로서 지자체와 수탁자 간의 협정체결을 

통하여 시설사용허가 등 처분성을 가지는 행위

의 권한까지 위임받는다(三菱総合研究所 2010; 

田中宏樹 2014). <표 1>은 지정관리자제도와 관

리위탁제도의 차이를 비교한 것이다.

항목 관리위탁제도 지정관리자제도

법적성질 위탁계약 행정처분

관리주체 지방공공단체 출자법인, 공공단체, 공공적단체 민간사업자, NPO법인, 그 외 기타단체

선정절차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위탁절차를 따름 조례로 정함

시설사용허가, 입장제한, 퇴거명령 불가능 가능

관리기준 및 업무범위의 규정방법 계약으로 정함 조례와 협정으로 정함

의회의결 불필요 필요

사업보고 해마다 업무완료신고서를 자치체에 제출 해마다 사업보고서를 자치체에 제출

관리에 부적합한 경우의 조치 책무불이행에 따라 계약 해제 지정취소, 관리업무 정지명령

* (인용)三菱総合研究所. 2010. 뺷図書館․博物館等への指定管理者制度導入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뺸 文部科学省. p. 5.

<표 1> 관리위탁제도와 지정관리자제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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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공도서관 지정관리자제도 도입

지정관리제도가 설치된 2003년 당시에는 공

공도서관 도입에 문제가 있었다. 일본의 ‘지방

교육행정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昭和31

년 6월 30일 법률 제 162호)’ 제21조 1호는 ‘교

육위원회 소관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는 교육위

원회 권한임’을 규정하였고, ‘도서관법(昭和2

년 4월 30일 법률 제118호)’ 제13조 1항과 ‘지

방교육행정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

조에서 ‘도서관에 필수로 두어야하는 도서관장은 

교육위원회가 임명한 공무원이 아니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 그

러나 2003년 12월 문부과학성(2003)이 중앙교

육심의회 생애학습분과회에서 ‘공무원이 아닌 관

장은 교육위원회가 임명할 필요가 없고, 관장업

무를 포함한 전면적인 민간위탁이 가능함을 주

지한다’고 방침전환을 발표하면서 공공도서관에

도 지정관리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지정관리자제도가 처음 도입된 공공도서관은 

2004년 야마나카현(山梨県) 야마나카호정보창

조관(山中湖情報創造館)이며 2015년 현재 일

본 공공도서관의 약 15.2%(총무성 2015) 내지

는 약 13.2%(JLA 2015)가 지정관리자제도 하

에 운영되고 있다(<표 2> 참고). 

2004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새로 지정관리

제도를 도입한 공공도서관의 추이는 <그림 1>

과 같다. 가장 증가폭이 큰 때는 도입 3년차인 

2006년으로 54개의 도서관에 새로 도입되었고, 

감소폭이 가장 큰 해는 2011년이다. 이에 대하

여 桑原芳哉(2015)는 2006년에 크게 증가한 

까닭은 2003년 지정관리자제도가 설치된 이후 

항목
도도부현립 도서관 시구정촌립도서관 전체 도서관

전체 도입 도입율 전체 도입 도입율 전체 도입 도입율

일본도서관협회(2015) 59 4 6.8% 3,182 426 13.4% 3,241 430 13.2%

총무성(2015) 63 6 9.5% 3,241 495 15.2% 3,304 501 15.2%

문부과학성(2011) 61 1 1.6% 3,188 346 10.9% 3,249 347 10.7%

<표 2> 2015년 지정관리자제도 도입 공공도서관 현황 

<그림 1> 행정구역별 지정관리자제도 공공도서관 도입추이



252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9권 제2호 2018

3년 이내에 구제도인 관리위탁에서 이행하여야 

했기 때문이고, 2011년에 감소한 이유는 2009

년 민영화를 추진하던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뀐 것이 지방행정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사업자별 구성비는 桑原芳哉(2016)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표 3>과 같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사업자는 전체의 약 59.7%를 점유한 도

서관유통센터(図書館流通センター, TRC)이

다. 서적유통계 회사인 TRC는 1979년 일본도서

관협회 도서관정리사업부의 서지작성 업무를 계

승하고자 설립되었다. 2016년 현재 일본공공도

서관의 약 88.9%가 사용하는 TRC MARC를 작

성․판매하고 있으며, 잡지․신문․연감의 납품, 

장비, 학교도서관 종합지원이 주요 업무이다. CCC

는 2014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로 나

타났다.

지정관리자제도에서 직영으로 전환한 경우도 

있었다(<표 4> 참고). 일본도서관협회(2016)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총 14곳이 민

간기업에게 맡겼다가 직영으로 바꾸었다. 첫 사

례는 2015년 야마구치현(山口県) 시모노세키

시립중앙도서관(下関市立中央図書館)인데 

전환이유에 대해 시모노세키시 생애학습과장은 

‘공립도서관은 시민의 생애학습과 문화발전에 기

여하는 공공시설이며, 지역문화를 지탱하는 지의 

보고로서 개관일수와 개관시간은 유지하되 지자

체의 주체적인 운영으로 되돌리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하였다(下関市議会会議録 2014). 직영

으로 전환하였다가 다시 지정관리자제도를 도

입한 사례도 있다. 히로시마현(広島県) 오노미

치시립인노시마도서관(尾道市立因島図書)은 

2014년 직영으로 변경하였으나 2015년에 시내의 다

른 도서관들과 함께 민간기업(ＮＴＴグループ․

啓文社․新和ビルサービス 공동)을 수탁자로 

하여 지정관리자제도를 재도입하였다.

회사명
2015년 2014년도 대비 증감

도서관수 구성비 도서관수 구성비

㈜ 도서관유통센터(TRC) 247 59.7% +36 +0.4

㈜ 마루젠 10 2.4% +1 -0.1

㈜ 키노쿠니야서점 9 2.2% +2 +0.2

㈜ 유린당 6 1.4% ±0 -0.3

㈜ Culture Convenience Club(CCC) 6 1.4% +3 +0.6

㈜ 리브넷 5 1.2% +1 +0.1

㈜ 스바루 3 0.7% +1 +0.1

기타 6 1.4% +6 …

㈜ 일본시설협회 8 1.9% ±0 -0.3

기타(시설관리계 회사) 35 8.5% +3 -0.5

㈜ VIAX 42 10.1% +3 -0.9

㈜ 대신동, Shidax 대신동 휴먼서비스 31 7.5% ±0 -1.2

기타 6 1.4% +2 +0.3

합계 414 100.0%

* (인용) 桑原芳哉. 2016. “公立図書館における指定管理制度導入の現状： 昨年度からの変化と事業者に関する特徴." 

뺷尚絅大学研究紀要人文社会科学編뺸, 48: 13-25, p. 17. 

<표 3> 민간기업 사업자별 지정관리 도서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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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재이행년도 도입년도 도서관 지정관리자유형

2008 2005 이즈모시립다이샤도서관(出雲市立大社図書館) 공공단체(공사)

2008 2006 야스기시립도서관(安来市立図書館) 공공단체(재단)

2009 2006 오고리시립도서관(小郡市立図書館) 공공단체(공사)

2011 2005 사가시립도서관(佐賀市立図書館東与賀館) NPO

2011 2006 이지마쵸도서관(飯島町図書館) 공공단체(공사)

2011 2006 신시로도서관(新城図書館) 공공단체(출자법인)

2011 2006 이즈모시립히라타도서관(出雲市立平田図書館) 공공단체(재단)

2011 2008 젠츠우지시립도서관(善通寺市立図書館) 공공단체(출자법인)

2014 2005 이나미쵸도서관(稲美町立図書館) NPO

2014 2006 미나미우오누마시도서관(南魚沼市図書館) 공공단체(재단)

2014 2006 오노미치시립인노시마도서관(尾道市立因島図書館) 공공단체(재단) ￫ 2015 지정관리

2014 2006 미요시이카와도서관(三好市井川図書館) 공공단체(출자법인)

2015 2009 시모노세키시립중앙도서관(下関市立中央図書館) 민간기업

2015 2009 니시노오모테시립도서관(西之表市立図書館) NPO

*日本図書館協会図. 2016. 図書館における指定管理者制度の導入等について. p. 1, 桑原芳哉. 2016. “公立図書館におけ

る指定管理制度導入の現状： 昨年度からの変化と事業者に関する特徴.” 尚絅大学研究紀要人文社会科学編, 48: 

13-25, p. 20 참고로 저자작성.

<표 4> 지정관리에서 직영으로 이행한 도서관* 

이처럼 지정관리자제도는 공공시설의 관리․

운영에 민간부문의 활력을 활용함으로써 시설

운영과 관리비용의 절감, 주민서비스 질의 향

상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선행연구(上林陽治 

2012; 坂本俊 2014; 田中伸樹 2015)가 지적

하듯 공정성, 무료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도

서관을 상업성을 바탕으로 한 민간기업이 수탁

하는 것은 도서관경영의 안정성 결여, 서비스 

수준 저하, 고용불안정으로 인한 전문인력 양성

의 어려움 등의 한계를 가진다. 

 3. CCC의 공공도서관 위탁운영과 
다케오시립도서관

3.1 CCC와 ‘츠타야도서관’

CCC(Culture Convenience Club, CCC)는 

마스다 무네아키(増田宗昭)가 1983년 오사카(大

阪)에 츠타야서점을 창립하면서 출발한 기업이다. 

기업이념은 ‘컬쳐인프라를 만들어가는 회사’ 이며, 

도서 판매, 도서․DVD 대여, 중고서적․중고스

마트폰의 매입․판매를 하는 TSUTAYA/蔦屋

書店의 운영과 T카드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베이

스․마케팅이 주요 사업이다(CCC홈페이지 2017). 

2013년 처음 지정관리자로서 공공도서관의 관리․

운영을 맡았는데, 도쿄 중심부인 시부야구(渋谷

区)에 위치한 다이칸야마 츠타야서점(代官山 蔦

屋書店)을 모델로 하였다. 츠타야서점 홈페이지

에 의하면 이 서점은 베이비붐 세대(50대)를 ‘프

리미엄 에이지’로 타겟팅하여 이들이 서점을 통해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공간을 설계하였다. 

2013년 다케오시립도서관을 위탁운영한 이

후, 2015년 카나가와현(神奈川県) 에비나시립

중앙도서관(海老名市立中央図書館), 2016년 

미야기현(宮城県) 타가조시도서관(多賀城市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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図書館), 2017년 오쿠야마현(岡山県) 다카하시

시도서관(高梁市図書館), 사가현(佐賀県) 다케

오시어린이도서관(武雄市こども図書館), 

2018년 2월 야마구치현(山口県) 슈난시립도서

관(周南市立図書館) 등 총 여섯 개의 도서관

을 위탁운영하고 있다. 이 도서관들은 ‘츠타야도

서관’으로 불리는데 각 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

로 특징을 정리하면 앞 장의 <표 5>와 같다.

3.2 다케오시립 도서관 

3.2.1 배경

다케오시립도서관은 규슈지방 사가현에 위

치한 인구 약 4만9천명, 산림면적 약 50%의 작

은 온천도시 다케오시에 있다. 다케오시 인구

통계(2016)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연령별 인

구 구성은 전체 49,960명 중 65세 이상이 13,995명

으로 전체의 약 28%이며, 15세 이상 64세 이하가 

29,025명, 15세 미만이 6,940명으로 약 14%였다. 

또한 다케오시 인구비전(2015)에 따르면 2005

년부터 2015년까지 고등학교 졸업 후 주변대도

시로 전출하는 인구(5년간 -731명)가 전입 인

구(+273명)의 세 배 이상으로 나타나, 다케오

시는 초고령화와 젊은 세대의 인구유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다케오시 시장 히와타시 케이스케(樋渡

啓祐)는 이와 같은 인구 유출 문제를 타개하고 

지역을 활성화시키고자 행정개혁, 공공시설개혁

을 계획하였다(PRESIDENT Online 2014.5.26). 

2010년에는 다케오시민병원을 두 번의 시도 끝

에 민영화하였고, 2012년에는 CCC를 다케오시

립도서관의 지정관리자로서 정하였다. 2012년 

8월 협정체결을 맺은 다케오시와 CCC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총 비용 7억5천만엔

(다케오시 4억5천만엔, CCC 3억엔 부담)을 들인 

리모델링을 거쳐 2000년 개관한 다케오시립도서관

(武雄市立図書館)의 이름을 다케오시도서관․

역사자료관(武雄市図書館․歴史資料館)으로 

바꾸어 2013년 4월 1일 재개관하였다. 리모델링 

전과 후의 차이는 <표 6>과 같다. 

3.2.2 운영 현황

￭예산

예산 부분을 살펴보면, 다케오시는 연간 CCC

에 직영 당시 보다 1천만엔 감소한 금액인 약 

1억1천만엔을 지정관리료로 지불하고, CCC는 

항목 직영 다케오시립도서관 CCC 다케오시립도서관

개관일 및 개관시간 265일, 10시~18시(금요일은 19시) 365일, 9시~21시

도서관개가공간면적 1,140㎡ 1,572㎡

아동도서공간면적 155㎡ 217㎡

관장실 면적 29㎡ 0

카페 면적 0 185㎡

장서수 18만 8,321권 21만 1,096권

좌석수 187석 279석

사서 15명 13명

*樋渡啓祐. 2014. 뺷沸騰！図書館뺸. 東京: 角川書店, CCC. 2013. ｢CCCリリスー｣를 참고로 저자 작성.

<표 6> CCC 수탁 후 다케오시립도서관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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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약 612만엔1)의 사용료와 임대료를 다케

오시에 지불한다. 2013년부터 2016년 까지 4년

간의 예산추이는 <표 7>과 같은데 4년간 수지

는 매해 적자로 보고되었다. 적자액은 2013년 

약 3천2백만엔, 2014년 약 1천7백만엔, 2015년 

약 796만엔, 2016년 약 727만엔이었다. 부속사

업(서점, 카페)의 수익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CCC관계자는 적자를 메울 만큼은 

아니라고 밝혔다(佐賀新聞 2017.8.14). 적자

액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도서관 관리자는 

인건비가 2013년 9,035만엔에서 2014년 8,235

만엔, 2015년 7,399만엔으로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하였다(佐賀新聞 2016.7.16). 

￭이용 

이용현황은 2013년 방문이용자 수가 2011년 

대비 약 3.7배 증가한 약 92만3천 명으로 큰 폭 

늘어났다. 대출이용자수는 2011년 약 8만2천 명

에서 약 16만7천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대출책수도 약 34만권에서 약 54만 5천권으로 늘

었다. 이는 같은 해 일본도서관협회(2014)가 발

표한 일본공공도서관의 평균과 비교하여도 이용

자 수는 약 열 배, 대출책수는 약 두 배를 상회하

는 수치였다. 대출이용자의 거주지는 2011년에는 

시내거주자 79.1%, 시외거주자 20.5%, 현외거주

자 0.3%로 시내거주자가 약 80%였으나, 2013년

에는 시내거주자가 56%, 시외거주자와 현외거주

자의 합이 43%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4

년 이후에는 방문이용자수, 대출책수, 대출이용자

수 모두 매년 감소하여, 2016년 현재는 이용자수

는 약 68만8천 명, 대출책수는 약 42만6천권, 대

출이용자수는 약 13만9천 명으로 나타났다.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수입 110,091,450 113,255,124 113,234,727 113,300,530

지출 142,275,482 130,423,589 121,200,628 120,577,677

수지 -32,184,032 -17,168,465 -7,965,901 -7,277,147

* (인용) 武雄市図書館 ｢満足｣ ８５％ 利用者アンケート. 佐賀新聞. 2017.8.14.

<표 7> 다케오시립도서관 지정관리예산의 추이*

연도 방문이용자수 대출책수 대출이용자수
대출이용자 비율(%) 등록이용자비율(%)

시내 시외 현외 시내 시외

2011 255,828 340,065 82,539 79.1 20.5 0.3 - -

2013 923,036 545,324 167,899 56.5 32.1 11.4 35.1 64.9

2014 800,736 480,153 153,545 54.8 32.0 13.2 32.2 67.8

2015 728,242 460,931 150,476 55.0 31.7 13.3 30.3 69.7

2016 688,710 426,536 139,808 54.8 32.5 12.6 33.7 66.3

* (인용) “ＣＣＣ運営の武雄市図書館 来館５. ４％減６８万人.” 뺷佐賀新聞뺸. 2017.5.18.

<표 8> 다케오시립도서관 이용현황*

 1) 2017년 5월 DVD렌탈코너를 폐쇄하였기 때문에 현재는 약 612만엔의 임대료 중 180만엔은 지불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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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만족도

CCC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해 방문이

용자를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하고 ‘다

케오시도서관․역사자료관 이용자 앙케이트 조

사 결과보고서2)’를 공개하였다. 

이 앙케이트 조사에서는 도서관에 대한 전반

적인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질문하였는데, ‘보

통’, ‘불만족’, ‘매우불만족’을 제외한 ‘만족’과 

‘매우만족’의 합인 ‘만족’이 4년간 모두 약 85%

수준이었다. 도서관만족과 직원만족에 대해 개

별적으로 질문하였을 때도 4년 모두 대개 80% 

수준이었다. 다만, 자료만족은 2017년 처음 조

사하였는데, ‘매우만족’ 17.0%, ‘만족’ 39.5%로 

‘만족’은 약 56.5%로 도서관과 직원에 대한 만

족과 비교하였을 때 낮게 나타났다. 불만족 요

인에 대해서 응답자는 ‘내용이 오래됨(50.0%)’, 

‘책의 장르가 편중됨(18.8%)’, ‘지역에 필요한 

책이 없음(18.8%)’, ‘책이 낡음(12.5%)’을 이유

로 답하였다.

만족스러운 도서관의 장소와 내용에 대해서

도 질문하였는데 4년간 매해 5위 내에 포함된 

항목만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표 9>를 보면, 

4년간 한 번 이상 5위 내에 포함된 장소는 ‘일반

열람석’, ‘스타벅스’, ‘2층학습실’, ‘요리․여행․

인문코너’, ‘아동코너’, ‘테라스’였으며 ‘일반열람

석’과 ‘스타벅스’가 매해 1위, 2위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매년 5위 안에 포함된 도서관 내용

은 ‘연중무휴’, ‘9시~21시까지 개관시간 연장’, 

‘판매용 자료를 즐길 수 있음’, ‘음료를 마실 수 

있음’, ‘스타벅스’, ‘아늑한 공간’ 이었고 이 중 

‘연중무휴’는 4년간 1위였으며 ‘9시~21시까지 

개관시간 연장’과 ‘아늑한 공간’은 번갈아 2위였

다. ‘스타벅스 병설’은 2014년 조사에서, ‘9시~21

시까지 개관시간 연장’은 2015년 조사에서 5위 

밖이었다.

순위
2014 2015 2016* 2017*

도서관 장소 만족 

1순위 일반열람석 일반열람석 일반열람석 일반열람석

2순위 스타벅스 스타벅스 스타벅스 스타벅스

3순위 2층 학습실 2층 학습실 2층 학습실 요리․여행․인문코너

4순위 요리․여행․인문코너 요리․여행․인문코너 아동도서코너 2층 학습실

5순위 아동도서코너 테라스 요리․여행․인문코너 아동도서코너

도서관 내용 만족 

1순위 연중무휴 연중무휴 연중무휴 연중무휴

2순위 9시~21시 개관시간 연장 아늑한 공간 9시~21시 개관시간 연장 아늑한 공간

3순위 판매용 자료 즐길 수 있음 스타벅스 병설 음료를 마실 수 있음 9시~21시 개관시간 연장

4순위 음료를 마실 수 있음 음료를 마실 수 있음 편안하고 머물고 싶은 공간 스타벅스 병설

5순위 아늑한 공간 판매용 자료 즐길 수 있음 스타벅스 병설 음료를 마실 수 있음

<표 9> 2014-2017 5위 내 도서관 장소 만족과 내용 만족 

 2) 2014년 7월 24일~8월 5일 실시, 회답수 300건, 2015년 9월 7일~9월 13일 실시, 회답수 531건, 2016년 8월 20일~ 

8월 31일 실시, 유효회답수 544건, 2017년 5월 22일~6월 6일, 유효회답수 5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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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인터뷰조사

인터뷰조사는 현 다케오시립도서관․다케오

어린이도서관 관장인 미조카미 마사가츠(溝上

正勝)와 2018년 2월 25일 메일 및 전화 인터뷰

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를 통해서는 다케오시립

도서관의 특징과 성과에 대하여 책임자의 의견

을 듣고, CCC의 다케오시립도서관 지정관리운

영이 재계약된 시점에서 앞으로의 도서관 운영 

계획을 묻고자 하였다.

먼저 특징과 성과에 대해서는 현황조사에서 

파악한 바와 마찬가지로 공간구성과 이용자 증

가를 이야기 하였다. 꼭 자료이용이 아니더라

도 다양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

하였고 그 결과 이용자와 이용자의 이용시간이 

늘었다는 것이었다.

“리뉴얼 전 도서관은 책을 읽거나 조용히 있어야 

했기 때문에 가기 어려운 곳이라는 의식이 시민

들에게 있었다면, 지금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된 점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

를 나눌 수 있는 공간, 소리가 일절 나지 않는 

공간, 콘센트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등 다양한 

공간을 준비해둬서, 고객(이용자) 자신이 마음

에 드는 곳에서 길게 머물 수 있도록 한 것, 이용

자가 큰 폭 늘은 것이 가장 큰 성과입니다."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하지는 않는다고 밝히면서 이벤트와 프로그

램을 더욱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CCC

회장 마스다무네아키가 저서 뺷知的資本論(지적

자본론)뺸에서 언급한 ‘시민생활의 풍부’에 대

한 이야기를 하였다.

“다케오시립도서관은 계획서는 만들지 않습니

다. 다케오시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장래의 5개년 계획 같은 것은 만들지 않고 있습니

다. 그러나 우선 가장 첫 번째 목표는 시민의 

생활을 풍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시선에

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싶기 

때문입니다. ‘편리’라는 것은 일 년 중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기도 하고, 서점이 있기

도 하고, 카페가 들어와 있기도 하여 다양한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밖에 앞으로 

5년간은 한층 더 이벤트를 많이 만드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와 부모가 

같이 참가할 강좌를 만든다든지, 지역 주민에게 

강사를 의뢰해서 여러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4. 다케오시립도서관 신문기사 내용 
분석

4.1 내용분석의 범위와 방법

다케오시립도서관에 대한 일본과 우리나라

의 여러 신문기사는 실제로 무엇에 대하여 논

하고 있으며 논의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고자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본 신문

기사는 구글 뉴스에서 ‘武雄市図書館․歴史

資料館(다케오시도서관․역사자료관)’, ‘武雄

図書館(다케오도서관)’의 키워드를 가지고, 다

케오시립도서관의 지정관리 운영이 발표된 2012

년 5월부터 1차 계약기간이 만료된 2017년 12

월까지의 신문기사를 검색하였다. 검색된 기사 

중에서 개관소식을 단순히 보도하는 기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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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오시 전 시장과 CCC회장의 저서를 홍보하는 

기사, 사가현의 여행 코스로 도서관을 짤막하

게 소개한 기사, 도서관 이름이 단순 언급된 기

사 등 도서관 자체를 다루지 않는 것들은 모두 

제외하고, 119건의 기사를 수집하여 분석대상

으로 삼았다. 

우리나라 신문기사는 한국언론재단 BigKinds 

(https://www.bigkinds.or.kr),3) 네이버뉴스, 

구글뉴스에서 ‘다케오시립도서관’, ‘다케오도서

관’을 키워드로 검색하여, 다케오시립도서관이 

처음 신문기사에 등장한 2013년 6월부터 2017

년 12월까지의 기사를 수집하였다. 마찬가지로 

도서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보다는 단순히 

지명이 언급된 기사, CCC회장 저서의 번역서에 

관한 기사, 여행지로 소개한 기사, 도서관에 대

한 설명 없이 다케오시에 방문할 계획을 짧게 

소개한 기사 등은 모두 제외한 후 나머지 116건

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은 복수의 기사가 더러 있었는

데 도서관에 대해 논하고 있으면 모두 포함하였

다. 예를 들어, 다케오시립도서관을 모델로 한 

상업시설에 관한 기사가 이에 해당한다. 

내용분석은 질적 자료 분석 소프트웨어 NVivo 

(ver.12)를 이용하였다. NVivo는 1995년 QSR

사가 NUDIST라는 이름으로 개발한 질적 및 

혼합 방법 연구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이다. 범

주화 및 조직화가 용이하지 않은 비수량적 데이

터의 분석을 위해서 개발되었다(QSR 2017). 

텍스트를 단어, 구, 문장 단위로 개별 코딩함으

로써 범주를 형성하여 조직화할 수 있다. 이 연

구에서는 앞서 수집한 신문기사들을 Files로 불

러들인 후 각 신문기사에 언급된 다케오시립도

서관에 관한 핵심 낱말, 구, 문장에 노드를 형성

하였고, 형성한 노드들의 빈도수를 파악한 후 

이를 bottom-up 방식으로 범주화하였다. 일본 

신문기사의 경우 기사 한 건당 평균 약 3~4개

의 노드를 형성하였고, 우리나라 기사는 약 2개 

형성하였다.

4.2 일본 신문기사 분석

일본 신문기사 119건은 1차 코딩 작업으로 2

회 이상 출현한 420개의 노드를 산출하였고, 이 

중에서 지칭하는 개념이 유사한 노드들(예: ‘스

타벅스 병설’, ‘츠타야서점병설’은 ‘상업시설병설’

에 포함함)은 하나로 모아 최종적으로 414개의 

노드를 정하였다. 노드들을 빈도수에 따라 코딩

맵으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코딩맵을 토

대로 각 노드가 포함된 신문기사의 전후 맥락을 

검토하고 노드들 간에 공통된 의미를 가지고 있

는 것들을 묶어 <표 10>과 같이 ‘특징 및 배경’, 

‘문제점 및 한계’, ‘성과’, ‘기타’ 등 4개의 대범주 

아래 중범주 11개, 소범주 39개로 범주화하였다. 

표 내용은 빈도수에 따라 나열하였다.

4.2.1 다케오시립도서관 특징 및 배경

다케오시립도서관의 특징과 관련해서는 도

서관 내에 서점, 카페, DVD대여코너 병설,4) 

 3) 2018년 1월 일본기사를 수집하면서 새로이 국내 기사를 검색하였을 때, KINDS 홈페이지가 개편되어 있었고, 

동일한 키워드를 적용하였으나 2건의 기사만 검색되었다. 따라서 2017년 10월 예비조사로 수집하였던 기사 78건을 

포함하였다.

 4) CD․DVD대여 코너는 다케오시가 학습실을 확충하고자 임대계약해소를 요청함에 따라 2017년 5월 31일 폐쇄하

였고, 2017년 10월 이후 약 260㎡의 50석을 갖춘 열람실로 운영하고 있다(佐賀新聞 2017.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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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일본 신문기사 코딩맵 

대범주(빈도) 중범주(빈도) 소범주(빈도)

특징 및 배경 
(152)

이용자 친화적 운영(104)
관내상업시설병설(29), 종래 도서관과는 다른 공간(인테리어, 음악, 음료

허용 등)(24), 연중무휴 9시~21시 개관(18), 모든 장서 개가(16), 

T카드 도입(13), 다양한 이벤트 및 강좌(4)

지방도시 활성화 목적(13)
인구유입(4), 시민이 주역인 마을 만들기(4), 교육개혁(3), 
도심인프라 접근 기회(2)

묘사(24) 아늑한 공간(9), Library&Cafe(8), 집객/커뮤니티의장(7)

기타(11) 9개의 시민가치와 시민생활의 제안(9), IT기기지원(2)

문제점 및 한계
(109)

장서 문제(62)
장서구입문제(41), 향토자료 폐기(9), DVD 대량 폐기(7), 

장서에 대한 이용자 만족 낮음(5)

서점기업의 위탁운영 
문제(34)

T카드 도입으로 인한 개인정보유출 및 공평성 결여(15), CCC 독자적인 
분류체계 이용 불편함(7), 지역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역할 부재(5), 

운영적자(4), 사서 전문성 약화(3)

기타(13)
지정관리기관 결정 과정 문제(3), 13년 이후 이용 계속 감소(3), 
벽면을 채운 가짜책(3), 다케오시장 CCC자회사 취임(2), 소음(2)

성과(69)

이용 및 이용자 만족도 
증가(58)

방문이용자증가(29), 현 외 방문이용자 증가(11), 높은 이용자 만족도
(11), 대출이용자 및 대출책 수 증가(7) 

다케오시의 이익(11) 경제효과(8), 지명도 상승(3)

기타(84)
기타 츠타야도서관(65)

에비나시립중앙도서관(39), 타가조시도서관(18), 타카하시시도서관(4), 
슈난시도서관(4)

TRC(19)

<표 10> 다케오시립도서관 관련 일본 신문기사의 주제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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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를 나누거나 음료를 마실 수 있으며 인

테리어가 잘 갖춰진 공간, 연중무휴 9시~21시

까지의 개관, 20만권의 개가장서, 도서대출카

드 중 하나로 T카드 도입 등에 대한 내용이 빈

도수 104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특징들을 ‘이

용자 친화적 운영’이라고 범주화하였는데, 이는 

신문기사에서 ‘고객중심 도서관’, ‘수요자중심 

운영’이라고 표현한 것을 차용한 것이다. 이 외

에도 입점한 카페에서 시내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 바리스타 강좌를 열거나 월 2

회 아침 7시~8시 도서관 오픈스페이스에서 아

침요가 강좌를 개최하는 등 이전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관한 내용 등이 있

었다. 

‘지방도시 활성화 목적’으로 범주화한 노드

들은 다케오시의 과제와 관련 있다. 당시 다케

오시 시장은 다케오시립도서관을 통해 ‘다케오

시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젊은이들의 인식을 

바꾸고 도심 인프라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방 활성화의 거점으로 만들고자 

하였다(PRESIDENT Online 2014.5.26). 또한, 

20대, 30대 여성들이 어린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한편, 65세 이상의 경

제적 여유가 있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병원, 온

천, 낮은 물가와 임대료 등 다케오시가 가진 장

점에 더하여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도서관을 

기폭제로 하여 정주촉진(定住促進)을 기대하

였다(産経ニュース 2015.10.8). ‘시민이 주역인 

마을 만들기’는 일본 여러 지방도시에서 추진하

고 있는 것으로, 다케오시는 시민이 모일 수 있

는 플랫폼과 공간을 도서관을 통해 제공하고자 

하였다(朝日新聞 2013.11.5).

한편, 다케오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신문기사들

은 ‘아늑한 공간’, ‘집객력을 갖춘 공간’, ‘Library 

& Cafe', ‘커뮤니티의 장’ 등의 말로 묘사하고 

있었다. 이러한 묘사가 등장한 전후 문장에는 

현외 이용자를 포함한 방문이용자가 대폭 증가

한 점, 커피를 마시며 책을 볼 수 있는 점, ‘세련

된’ 공간 디자인 등에 대한 이용자들의 긍정적

인 평가가 담겨있었다. 

그 밖에 CCC가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다케

오시립도서관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아홉 개의 

시민가치를 소개하는 내용도 빈도수 6으로 나

타났다. 특히 시민생활과 관련하여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시민생활의 제안’, ‘다케오도서관

에서 시민가치의 향상을 창출’, ‘시민생활을 풍

부하게 하는 장’ 등의 내용이 등장하였다(現代

ビジネス 2014.8.16). 또한, iPad 단말기를 무

료 관내대출하고 있는 점 등 IT기기지원이 다

케오시립도서관의 특징으로 2회 보도되기도 하

였다(日経ビジネス 2013.8.6). 

4.2.2 다케오시립도서관 문제점 및 한계

문제점 및 한계로는 장서에 대한 지적이 빈도

수 62로 가장 많았다. 특히 장서구입(수서)문제

가 빈도수 4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이

는 CCC가 약 1만 권의 신규장서를 자회사인 인

터넷 신․고서 대형서점에서 약 1,958만엔을 

들여 구입하였으나 ‘2001공인회계사 제2차시

험’, ‘사이타마현 라멘맵(1997년 간행)’ 등 간행

된지 10년 이상이 지난 실용서가 다수 발견된 

문제이다(huffpost 2015.11.11). 2015년 9월, 에

비나시립중앙도서관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

하여 같은 해 10월 아이치현(愛知県)에서는 예

정되었던 CCC의 도서관 위탁이 주민투표에 의해 

무산되기도 하였다(読売online 201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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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뉴얼시 기존에 소장하던 향토자료와 DVD 

총 8,780점을 폐기한 점도 문제로 나타났고, 

2017년 처음 실시한 자료 만족도 조사에서 ‘매

우만족’이 17.0%, ‘만족’ 39.5%로 도서관만족

과 직원만족이 대개 80% 수준인 것과 비교하

여 낮은 수치였던 점도 한계로 나타났다. 이 조

사에서 ‘불만족’ 혹은 ‘매우불만족’을 선택한 응

답자에게 요인을 추가 질문한 결과, ‘내용이 오

래됨’ 50.0%, ‘기타’ 43.8%, ‘책의 장르가 편중됨’ 

18.8%, ‘지역에 필요한 책이 없음’ 18.8%, ‘책이 

낡음’ 12.5% 등이 요인으로 나타났다(CCC앙케

이트조사 결과보고서 2017).

다음으로 T카드 도입에 따른 문제, 독자적인 

분류체계로 인한 문제, 지역 공공도서관으로서

의 역할부재, 운영 적자, 사서전문성 약화 등은 

‘서점기업의 위탁운영 문제’로 묶었다(빈도수 

34). 우선 T카드 도입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문

제는 개인정보가 CCC의 데이터베이스에 축적

되어 민간기업에 유출되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CCC측은 자료반납과 동시에 회원정보, 사용일

자, 포인트 관련 정보는 모두 삭제하고, 대출기

록을 분석하여 책을 추천하려는 서비스도 철회

한다고 밝혔다(朝日新聞 2013.4.4). 한 편, 적

립한 포인트가 CCC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

된다는 점에서 자칫 특정 기업의 영업지원이 되

어 공공시설로서의 공평성이 결여되는 점도 문

제로 지적 되었다(huffpost 2013.11.11). 

또한, 츠타야서점에서 사용하는 분류체계를 

도서관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도 있

었다. 뺷중국오지기행(中国奥地紀)뺸이 ‘국내여행

(中国,5) 四国)’에 분류되어 있는가 하면 소설 

뺷한큐전차(阪急電車)뺸가 ‘취미실용/철도’에 분

류되어 있었다. CCC분류체계에 관한 이용자 조

사에서도 ‘이해하기 쉽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의 29%인 반면, ‘이해하기 어렵다’ 33%, ‘책을 찾

기 더 어려워졌다’ 36.2%로 나타난 점, 영업기밀

상 분류체계를 공개하고 있지 않은 점도 비판적

인 논조로 언급되었다. 

운영비 문제는 CCC의 운영적자와 다케오시

의 부담증가 두 가지 측면이 있다. CCC는 연간 

약 612만엔(2017년 이후는 432만엔)의 사용료

를 내고 상업시설을 운영하지만 4년간의 수지 

현황에서 드러났듯 매해 적자였다(3장, <표 7> 

참고). 다케오시가 CCC에 지불하는 지정관리

료도 직영 당시보다 1천만엔 줄어들어 예산절

감효과가 있다고 보도된 내용도 있으나(朝日新

聞 2012.8.14), 리모델링 비용까지 고려하면 그

렇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내용도 있었다(佐賀新

聞 2016.7.16).

위의 문제들과 함께 지역 공공도서관으로서

의 역할 부재, 사서의 전문성 약화를 지적하기

도 하였다. 도서관의 ‘지역의 지(知)의 거점 역

할’을 지역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 내 

다른 도서관과 연계하며 도서관 운영에 시민이 

참가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케오시립

도서관은 이러한 역할을 보강해야 한다는 내용

이었다(佐賀新聞 2017.6.2). 특히, 사서는 도

서관의 정보 전문가로서 도서관이 위치한 지역 

특유의 사정이나 주민의 요구를 파악한 다음 

해당 지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변 학

교의 종합적인 수업 지원을 해야 하는데,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서의 전문성이 경

 5) 중국과 같은 한자를 쓰는 주고쿠(中国) 돗토리현, 시마네현, 오카야마현, 히로시마현, 야마구치현이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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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되어 서비스 질이 저하될 수 있는 점과 지정관

리자제도 하에서는 경비 삭감을 위하여 인건비를 

줄였던 점을 지적한 내용도 있었다(日経STYLE 

2013.10.5). 

CCC 운영과 관련된 문제로는 다케오시 시

장이 CCC를 지정관리기관으로 결정할 때 시의

회와 먼저 논의하지 않고 top-down형태로 결

정한 것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産 経ニュース 

2015.10.8). 이외에도 2013년 이후에는 방문이

용자, 대출이용자 모두 계속 감소하고 있는 점

(3장, <표 8> 참고), 당시 다케오시 시장이 임

기가 끝난 후 CCC자회사의 사장으로 취임한 

점(J- CASTニュース 2015.7.29), 책에 둘러

싸인 압도적인 공간을 연출하기 위해서 속은 

빈 가짜책 3만5천 권을 약 152만엔의 비용을 

들여 구입한 점(biz-journal 2017.3.18), 카페 

등의 소음으로 인해 리뉴얼 이전 조용한 도서

관에서 독서를 즐기던 이용자가 불편함을 겪는 

점(TOCANA 2015.4.14) 등도 문제점 및 한계

로 나타났다.

4.2.3 다케오시립도서관 성과 

성과와 관련해서는 ‘이용 및 이용 만족도 증

가’에 대한 내용이 빈도수 58로 가장 많았다. 재

개관 첫해 방문이용자 수가 약 92만3천 명이었

던 사실과 관련하여 ‘인구 5만의 소도시 도서관, 

개관 첫 해 약 100 만명’ 이라는 타이틀의 신문

기사가 29건 있었다. 또한, 대출이용자수와 대

출책수, 현외 거주자의 방문이용 증가에 대한 

내용(3장, <표 8> 참고)도 빈도수 18로 나타났

다. 이용만족도는 CCC가 2014년부터 실시한 

이용자 앙케이트조사에서 ‘매우만족’과 ‘만족’을 

합한 만족이 4년간 약 85%수준이었던 점을 긍

정적인 논조로 보도한 내용들이었다. 

또한, 다케오시립도서관이 집객력을 갖추면서 

다케오시의 홍보효과 및 지명도 상승 더 나아가 

지역에 경제적 효과를 가져왔다는 신문기사들이 

있었는데 이를 ‘다케오시의 이익’으로 범주화하

였다. 내용을 보면 외부의 행정시찰이나 해외에

서의 관광이 증가하는 등 다케오시의 지명도가 

증가하였다(SUUMOジャーナル 2014.10.30)

는 것이었다. CCC간부는 2013년 이후 다케오

시 숙박시설의 가동률이 두 배가 되었고, 근처 식

당 매상도 1.2배 증가하였으며 광고환산만으로 

20억엔의 경제효과가 있다고 밝혔다(huffpost 

2014.3.13).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객관적 데이

터가 제시된 기사나 문헌은 찾을 수 없었지만 

인구유입이 필요한 지역에 도서관을 매개로 사

람이 모인 점이 중요한 성과로 논해지는 것은 

파악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신문기사 수집 시 키워드를 ‘다

케오시립도서관’, ‘다케오시립도서관역사자료관’

으로 한정하였으나 이후에 개관한 다른 츠타야

도서관에 관한 기사도 다수 포함되었다. 다만, 

2014년에 개관한 에비나시립도서관을 제외하

고는 대부분 2016년, 2017년에 개관하여 빈도

수는 낮았다. 츠타야도서관은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정 부분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기사의 내용도 상업시설병설, 공간 구

성 등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에비

나시립중앙도서관의 경우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장서구입문제(産経ニュース 2015.10.4)와 분

류문제(livedoor 2015.8.27), 기업이나 단체가 

개인정보를 적절히 다루고 있다는 것을 제3자

가 인증하는 제도인 ‘p마크’를 반납하였는데 지

정관리자 모집 시 ‘p마크 소지’가 응모자격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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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문제(huffpost 2016.2.12)등에 대한 내용들

이 있었다.

서적유통계 회사인 도서관유통센터(TRC)에 

대해서도 19회 언급되었는데, 주로 지정관리자

제도 또는 CCC와의 에비나시립도서관 공동운

영에 관한 기사에 등장하였다. 에비나시립도서

관은 2014년 CCC가 중앙관을, TRC는 분관 운

영을 맡아 최초의 기업체공동 도서관 위탁운영

사례로 보도되었다(huffpost 2014.3.31). 그러

나 1년 후인 2015년 중앙관에 장서문제, 분류문

제가 발생하면서 TRC는 CCC에 협업해제를 

알려 갈등상황에 이르렀으나, 이후 에비나시의 

조율 끝에 공동운영을 계속하고 있다(東洋経

済 2015.10.29; Business journal 2015.11.13).

4.3 우리나라 신문기사 분석

우리나라 신문기사 116건은 1차 코딩 작업

으로 355개의 노드를 설정하였다. 단, 1회만 

등장한 노드는 우연한 언급으로 간주하고 모

두 제외하여 333개의 노드를 정하였다. 노드들

의 빈도수를 바탕으로 코딩맵을 그리면 <그림 

3>과 같으며 이를 가지고 4개의 대범주 아래 중

범주 8개, 소범주 22개를 도출하였다(<표 11> 

참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신문기사는 다케오

시립도서관의 무엇에 주목하여 일본의 도서관

을 116건의 신문기사에서나 소개하고 있는지 

파악하며 일본 신문기사와 비교하였을 때는 

어떠한 논의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

였다. 

4.3.1 다케오시립도서관 특징 및 성격 

우리나라 신문기사는 다케오시립도서관을 참

고하였다고 밝힌 국내 도서관 및 상업시설을 소

개하는 내용이 빈도수 86으로 가장 많았고 특히 

2017년 5월 쇼핑몰에 오픈한 ‘도서관’의 비중이 

가장 컸다. 이 시설들은 다케오시립도서관이 사

람들이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제

<그림 3> 우리나라 신문기사 코딩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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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주(빈도) 중범주(빈도) 소범주(빈도)

특징 및 성격

(194)

우리나라에서 참고한 사례(86)
쇼핑몰 ‘도서관’(55), 도서관 및 공간 혁신 모델(24), 지방도시 혁신 

모델(7)

이용자 친화적 운영(83) 

상업시설 병설(30), 시민친화형/수요자 중심 운영(14), 라이프스타일 

분류(9), 공간디자인(9), 음악, 음료허용(8), 연중무휴9시~21시(7), 

개가장서(6)

묘사(25)
열린도서관(10), 리딩엔터테인먼트(6), 복합문화공간(4), 

라이프스타일라이브러리(3), 체류형도서관(2)

성과(116)
이용 및 이용자 만족도 증가(92)

인구 5만 소도시에 연간 100만이용자(78), 외부 방문자증가(10), 

대출 증가(2), 이용자 만족도 증가(2)

다케오시의 효과(24) 지역경제효과(17), 지역활성화(5), 주변상권형성(2)

문제점(4) 장서문제(4)

기타(18)
츠타야서점(16)

편익시설설치허용(2)

<표 11> 다케오시립도서관 관련 우리나라 신문기사의 주제범주 

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

을 갖춘 점을 장점이자 모델로 삼은 이유로 꼽았

다(서울신문 2017.6.20). 한편, 시찰이나 지역 

교류에 관한 기사들은 소규모 지방 도시에 도서

관을 통해 지역 방문자 수가 늘어나고, 상권이 

활성화 된 것에 주목하여 ‘지방도시 혁신 모델’

로 참고하는 내용이었다(매일경제 2017.3.12). 

특징에 대해서는 일본신문기사 내용분석 결

과와 거의 동일하게 상업시설 병설, 라이프스

타일 분류, 세련된 공간디자인, 음악 및 음료 허

용, 연중무휴 9시~21시 운영, 20만권의 개가 

장서 등에 대해 보도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기

사에서는 이를 통칭하여 ‘시민 친화형’, ‘수요자

중심’ 도서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었다(코리아중

앙데일리 2016.8.24).

한편, 다케오시립도서관은 ‘열린 도서관/오

픈 라이브러리’, ‘리딩엔터테인먼트’, ‘복합문화

공간’, ‘라이프스타일 라이브러리’, ‘체류형도서

관’ 등으로 묘사되었다. 가장 높은 빈도수로 코

딩된 ‘열린 도서관’은 독서가 목적이 아니더라

도 누구나 편하게 방문하는 도서관 콘셉트(아

시아투데이 2017.5.15)를 표현한 것이기도 하지

만, 기사 전체 내용을 보면 쇼핑몰에 위치한 ‘도

서관’의 개장 전 가칭이 ‘오픈 라이브러리’였던 

점과도 연관있다. 

4.3.2 다케오시립도서관 성과

성과에 대해서는 일본과 동일하게 이용자 수

가 증가하고, 만족도가 높은 수준인 점을 긍정

적으로 보도하고 있었으며 빈도수도 높았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다케오시립도서관 이용

자 수가 재개관 첫 해에 92만 명이었으나 이후 

매년 감소하여 2016년 현재는 약 68만 명으로 

집계된 사실과는 다르게 최근까지도 두 건의 

기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인구 5만 소도시에 연

간 100만 이용자’라고 소개하고 있었다.

‘다케오시의 효과’로 범주화한 노드들은 시

찰과 관광객이 증가하여 ‘관광수입이 늘어났고, 

숙박시설 예약률이 두 배로 증가하였다’는 내

용이었다. 그러나 일본 신문기사에서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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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없이 ‘연간 약 20억엔의 경제효과가 있

다’고한 CCC간부의 전언을 실은 내용을 다소 

무비판적으로 ‘도서관 하나로 연간 지역경제효

과 200억’이라고 보도하고 있었다. 

4.3.3 다케오시립도서관 문제점 

우리나라 신문기사에서는 문제점으로서 장

서문제를 보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 신문

기사들은 문제점 및 한계에 대한 지적이 빈도

수 102로 나타나 성과(빈도수 69)의 약 두 배 

가까이 다룬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장서의 질이 나빠졌다는 비판이 있다’ 정도로 

소개하고 있었으며(매일경제 2017.8.16) 빈도

수도 현저히 낮은 6에 머물렀다.

4.3.4 기타: 츠타야서점, 우리나라 도서관 

편익시설 설치 허용 규칙

츠타야 서점은 1983년 오사카에 설립된 서

점 체인으로 ‘라이프스타일을 판다'는 캐치프레

이즈를 내세우며 일본 내 2017년 기준 약 1,400

개 점포를 두고 있다(TSUTAYA 2017). 2012

년 1,097억엔의 매상을 올리며 일본 서점업계 

1위에 올랐다(ITmedia 2013.1.17).

우리나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국

내에도 ‘다케오시립도서관’과 같은 복합 도서관

이 들어설 수 있다는 내용도 빈도수 2로 나타났

다. 도시 기반시설에 극장,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상업시설 설치가 허용된다는 규칙이다.

4.4 일본과 우리나라 신문기사 내용 비교

신문기사 내용분석의 결과, 일본과 우리나라 

신문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었다. 일

본 신문기사는 대범주 기준으로 ‘특징 및 배경'

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았고 ‘문제점 및 한계'가 

그 다음이었으며 이 둘은 각각 100개 이상의 노

드를 가졌다. 소범주를 놓고 보았을 때는 ‘장서

구입문제(빈도수 41)', ‘에비나시립도서관(빈

도수 39)', ‘관내상업시설병설(빈도수 29)', ‘방

문이용자 증가(빈도수 29)'의 순으로 많았다. 

‘에비나시립도서관'도 다케오시립도서관에서 발

생한 장서구입문제와 분류문제와 관련된 내용

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일본 

신문기사는 ‘장서구입문제'를 가장 크게 다루었

으며, 특징으로서는 서점과 카페가 관내에 입

점한 점, 성과로서는 방문이용자가 증가한 점

에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특징 및 성격(빈도

수 194)'과 ‘성과(빈도수 117)'에 대한 내용이 

전체 333개의 노드 중 311개에 코딩되어 93%

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였다. 가장 빈도수가 낮

은 것은 ‘문제점(빈도수 4)'이었는데, 일본 내

용분석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가장 크게 차이

가 있는 부분이었다. 소범주를 보면 ‘인구 5만 

소도시에 연간 100만 이용자(빈도수 78)', ‘쇼

핑몰 ‘도서관'(빈도수 55)', ‘상업시설병설(빈도수 

30)’, ‘공간 혁신 모델(빈도수 2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나머지 소범주들은 대개 2~14

정도의 빈도수를 가져, 도서관이 특정 상업시

설의 홍보를 위해 언급 되거나 혹은 ‘이용자 증

가'에 대하여 다소 무비판적으로 보도하는 데 

내용이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혁신

사례'란 표현도 일본 신문기사보다 많이 등장

하였는데 전후 문장을 봤을 때 여기서 말하는 

‘혁신'이란 빈도수가 높은 소범주들이 보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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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상업시설병설'과 ‘집객력을 갖춘 공

간'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5. 결 론

본고에서는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화제를 모

은 다케오시립도서관에 대하여 문헌조사, 신문

기사의 내용분석, 인터뷰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도서관의 어떠한 점이 언론의 관심을 모았는지, 

실제 운영현황은 어떠한지 조사하였다. 

먼저, 다케오시립도서관 관련 한․일 신문기

사를 내용분석한 결과, 두 나라 언론의 관점에

는 차이가 있었다. 우선 모두가 주목한 내용은 

‘이용자 친화적 운영’, ‘이용 및 이용자 만족도 

증가’, ‘다케오시의 이익’과 같은 다케오시립도

서관의 특징이었다. 특히 ‘이용자 친화적 운영’

과 관련해서는 ‘관내 상업시설 병설’, ‘연중무휴 

9시~21시 개관’, ‘모든 장서 개가제 운영’, ‘공간 

디자인’ 등을 종래의 도서관과는 다른 점으로서 

높은 빈도로 소개하였다. 반면에 보도에 차이가 

나타난 것은 문제점 및 한계에 관한 내용이었다. 

일본 언론은 기존 장서 폐기와 신규도서 구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높은 비중으로 지적

하였고, T카드 도입문제, 독자적인 분류체계의 

이용불편함, 지역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역할 부

재, 사서의 전문성 약화 등도 한계로 소개하였

으나, 우리나라 기사에서는 장서구입문제를 다

룬 소수를 제외하고는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은 

거의 찾기 어려웠다. 전체적으로 일본과 우리나

라의 신문기사는 다케오시립도서관을 공공시설 

및 도서관의 ‘혁신' 사례로 소개하고 있었는데, 

이때 ‘혁신'은 관내에 상업시설이 있고 저녁 9시

까지 개관하며 기존 공공도서관에서는 시설관

리를 위해 제재하고 있는 것들이 가능한 공간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 현황을 조사하

였을 때 도서관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기회와 

서비스, 이용자들의 도서관 이용행태에는 큰 차

이가 없었다. 

신문기사 내용분석과 현황조사를 종합하면 

다케오시립도서관은 다음과 같이 평가받는 것

을 확인하였다. 

첫째, 다케오시립도서관은 지방 소도시 주민

들에게 도서관을 매개로 도심의 복합문화공간

에 접근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다케오시립도서

관은 다케오시 중심부에서도 떨어져 있어 문화

시설은 찾아보기 어려운 지역에 위치해있다. 

이러한 지역에 민간의 힘을 빌려 ‘세련된’ 공간

구성으로 호평을 받은 서점 모델을 도입함으로

써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환경을 제공한 것

은 의미가 있다. 

둘째, 도서관이 집객력을 갖춘 장소로서 지

역의 인지도를 높였고 경제적 효과를 가져왔다. 

다케오시와 같은 소규모 관광도시는 사람들의 

방문이 중요하며, 우리나라에서 다케오시립도

서관을 모델로 하였다고 밝힌 상업시설들도 

‘사람을 불러 모은 공간'이라는 점에 주목하였

다. 다케오시가 인구유출 문제를 겪고 있는 지

방 소도시이자 관광도시로서 인구유입과 방문

객 증가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결

과는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한편, 문제점 및 한계로 지적된 점들도 있었

다. 첫째, 도서관은 본래 채산성이 없는 기관

으로서 민간기업은 이윤을 추구하지만 수익이 

나지 않는다. 다케오시립도서관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지정관리자 계약기간 동안 매해 



268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9권 제2호 2018

모두 운영적자였다. 이는 ‘최소 비용으로 향상

된 서비스 제공’이라는 지정관리자제도 원래의 

취지에는 부합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며, 민

간 기업이 무리한 비용절감을 시도하거나 수익 

창출이 가능한 주변 사업에 치중할 우려를 만

들기도 한다. 또한, 다케오시의 측면에서도 연

간 지불하는 지정관리료가 직영 당시보다 약 

9%가량 감소한 금액이었으나 시에서 부담한 

리뉴얼 공사비용까지 고려하면 예산 절감 효과

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둘째, 서점기업이 도서관의 장서를 구입할 

때 기업의 영리추구가 반영될 수 있으며 안정

적인 장서개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다케

오시립도서관 사례에서 가장 큰 문제로 꼽혔던 

것은 모두 장서에 관한 것이었다. 서점기업이 

자회사의 재고처분을 위해 구입한 것이 아니냐

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용자의 자료 만족도

도 낮았다. 판매를 위한 서적을 선정해온 서점

기업이 지역 공공도서관의 장서를 구축하는 것

은 간단하지 않다. 도서관과 서점기업의 자료

를 고르는 목적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

문이다. 더욱이, 지정관리자제도는 통상 약 5년

으로 지정관리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계약이 연

장되지 않는 한 위탁관리운영의 주체는 바뀌게 

된다.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역에 

필요한 정보자원을 선별하고 보존, 서비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도 CD․DVD, 문구류 판매점, 

카페다이닝을 갖춘 서점들이 도서열람공간을 

도입하였고, 고급 인테리어와 책을 구비하고는 

‘라이브러리’라고 명명한 상업시설이 늘어나면

서 ‘도서관 위기'가 이야기되기도 한다. 오늘날 

이용자들이 공간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서관도 낙후된 시설에 대한 

개선과 이용자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한다. 그러나 도서관의 가치는 개인적

인 시간을 보내는 공간에 있기도 하지만 오래 

축적된 시간과 공공성에 있다. 따라서 변화하

는 이용자 요구에 부응하면서 현재의 장점을 

개발해가면 도서관만의 가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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